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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추성부도
김홍도 (1745-1806?)

(산수화. 1805. 56.0 x 214.0 cm. 서울 삼성미술관 Leeum)

“구양자가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, 서남쪽에서 들려

오는 소리를 들었다. 섬찟하여 이를 듣다가 말했다. 참 

이상도 하다. 느닷없이 솟구쳐 물결이 이는 듯하는 것

이 마치 파도가 밤중에 일어나고 비바람이 갑자기 몰

려오는 것만 같구나...... 내가 동자에게 물었다. 이것이 

무슨 소리냐? 네가 나가 살펴 보아라. 동자가 말했다. 달

과 별이 환히 빛나고 은하수는 하늘에 걸렸습니다. 사

방에 사람 소리도 없고 소리는 나무 사이에서 납니다. 

내가 말했다. 아, 슬프도다! 이것은 가을의 소리구나. 어

이하여 왔는가......?”

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는 중국 북송대의 문인 구양

수의 산문시‘추성부’를 그림으로 표현했다. 구양수의 

시는 가을 바람소리를 묘사하고 떨어지는 낙엽에서 우

주만물과 자연의 섭리, 인생의 허망함을 읊었다. 사물

의 형상 묘사와 논리 전개가 유려하고 감성과 이성이 

잘 조합된 명문으로 평가받는다. 김홍도는 그의 회갑

년 동짓날 삼 일째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. 이때는 

그를 무조건적으로 후원하던 정조대왕이 49세로 승하

한 지도 한참 되었고 낙향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

던 그의 인생도 종착점으로 접어들던 시기였다. 

전체적인 색감은 갈색이고 화면 가득 무거우면서도 

신비한 분위기가 감돈다.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차가

운 보름달이 떠있고 수평으로 반복된 마른 붓질이 생

명을 말리 듯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나타낸다. 구양수

로 보이는 선비는 작은 집의 달창 옆 책상 앞에 앉아 있

고 동자는 뜰에 서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. 학 두 마리

가 하늘을 보며 우짖는다. 선비는 심란한 가을 소리에 

책을 읽지도 못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본다. 

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화가가 타계하기 1년 전에 

마지막으로 그린 그림. 동그란 창 안에 들어 앉은 구양

수의 모습에 자신을 실었던 것이 아닐까. 그림의 왼 쪽

에는 구양수의 길고 긴 시구를 한 필 한 필 써 넣었다. 

모든 것이 스러지는 인생의 가을 밤에 누군가를 기다

리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죽음을 마음

에 그리는 것이 느껴진다. 그림이 이런 경지에 오르면 

더 이상 그림이 아니다.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혼의 

그림자가 된다. 

《김동백》  


